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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 도 설 명 자 료

  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. 11. 21.(월)

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 장 박희준 (044-202-7440)

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현경 (044-202-7458)

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오은경 (044-202-7227)

일자리정책평가과 담당자 서기관 박지혜 (044-202-7228)

정부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ᆞ직업훈련ᆞ 

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 

 - ’23년 청년일자리 예산안 총액은 코로나19 등 대응을 위한 

대규모 한시적 지출사업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입니다. 

1. 주요 기사 내용      

□ 11.21.(월) 이데일리(인터넷), “尹정부 청년지원 예산 ‘일자리’ 

줄고 ‘현금’ 늘었다” 

ㅇ 내년도 청년 종합지원 사업 중 현금성 지원사업인 자산형성분야 예산이 

28.3% 증가한 반면, 일자리분야 예산은 20.2%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.

ㅇ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20.2% 감소한 4.3조원에 그쳤다. 보고서는 

“청년일자리사업 중 상당수가 적절한 평가 없이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“며 

”고용유발 효과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할 수 있도록 ‘재정지원 

일자리사업’ 평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“고 전했다. 

2. 설명 내용

□ 우리 부 ’23년 청년 예산은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, 

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

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데 

중점을 두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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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는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지출액을 줄이고, 

훈련·직업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을 확대하라는 

OECD 「2022년 한국경제보고서」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

   *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(청년고용증대를 위한 권고):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지출액을 

줄이고, 훈련, 직업상담 등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을 확대를 권고

 ㅇ 다만, 우리부 ’23년 청년일자리 예산 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

에코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

운영했던 대규모 한시 지출사업* 등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임 

   * ➊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➋청년내일채움공제, ➌청년추가고용장려금(한시종료), 

➍청년채용특별장려금(한시종료): ‘22년 3조 3,451억원 → ’23년안 1조 8,315억원

□ 한편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미포함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

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해나가겠음

     

ㅇ (취업지원서비스* 대폭 증액) ’23년 예산안은 2,152억원으로 ’22년 예산
(1,213억원) 대비 939억원 증가(+77.4%)

     * ➊청년일경험, ➋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, ➌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재학생맞춤형 고용서비스), 
➍청년도전지원사업, ➎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등

ㅇ (첨단산업 직업훈련* 확대) ’23년 예산안은 4,545억원으로 ’22년 예산
(3,540억원) 대비 1,005억원 증가(+28.4%)

     * ➊첨단산업·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, ➋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, ➌하이테크과정

ㅇ (한시 장려금 등* 구조조정) ’23년 예산안은 1조 8,315억원으로 ’22년 예산
(3조 3,451억원) 대비 1조 5,136억원 감소(△45.2%)

     * ➊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➋청년내일채움공제, ➌청년추가고용장려금(한시종료), ➍청년채용
특별장려금(한시종료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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